
추 영 수

 현재 고려대학교의료원 선임 간호부장 겸 안암병원 간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

추영수입니다.

 COVID-19 팬데믹을 지켜내면서 간호에 대한 신뢰와 간호사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으며 

이로 인한 사회적 책임은 커지고 간호사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. 

이에 간호계는 간호를 위한 변화의 큰 흐름을 주도하는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. 

 저는 34년간 임상 간호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간호환경에서 요구되는 전문직 간호사의  저는 34년간 임상 간호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간호환경에서 요구되는 전문직 간호사의 

역량 강화 및 역할 확대, 간호서비스 고도화, 간호근무환경 및 처우개선, 간호사  행복 

증진 등을 위해 대한간호협회가 간호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간호정책을 펼치는데 

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. 

 우리가 사랑하는 간호를 간호사들이 행복하게 제공하며 더 나아가 미래 간호의 가치를 

높일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간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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